
Ⅰ. 서론

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공격적 자극을 주는 폭력은 인간 존엄을 해치는 것으

로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일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을 보내는 직장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녕

과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주목을 요한다.

한국노총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자 10명 중 6

명이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 

경험 비율이 높았고 월 1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도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및 위협, 

성적 괴롭힘도 보고되었다(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2023). 이러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으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약 39%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2023), 

성차별적 언행이나 불쾌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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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66%에 이르

는 것으로 보아(Gu et al., 2020) 폭력이 발생하면 폭력이 

근절되기보다 피해자 개인에게 폭력 경험이 남아있을 가능

성이 있다. 

폭력 경험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나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폭력은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를 일으켜서 우울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다(Vartia, 

2001). 우울은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데, 폭력은 스트

레스, 불안, 소진 등 정신건강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유발

하고, 나아가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심각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vanaugh, Campbell, & Messing, 2014). 국내에서도 

직장 내 폭력과 사회복지사의 우울(Lee, Kim, & Kim, 

2021), 여성 간호사의 우울 증상(Yi, Choi, & Jung, 2018) 

간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고,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해 치

료가 필요한 정신적 문제나 자살에 이르는 사례도 알려져 

있다(Song & Kim, 2022; Lee, 2018). 

직장 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폭력은 신체적 폭력/위협, 

언어폭력, 따돌림, 성적 괴롭힘 등으로 유형이 다양하고,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함에도(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2023) 국내 선행연구는 직장 내 폭력을 단

일한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Hyun, Yoo, & Kwak, 

2024). 이는 ‘폭력’이라는 상위개념으로 폭력 유형을 취합

함으로써 세분화하지 못하고 폭력 유형별 영향력을 소거시

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직장 내 이루어지는 폭력

이 신체적 공격, 정신적 공격, 과대한 요구, 개인 침해, 경

제적 공격, 성적 공격 등으로 다양하고, 그로 인한 영향도 

의욕 감퇴, 분노 및 불안, 불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연

구를 고려할 때(Lee, 2018), 폭력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폭력 경험으로 인한 영향력에서, 특히 성별에 따

른 차이에 주목할 만하다. 가령, 남성은 신체 폭력 경험이 

가장 많으나, 여성은 성희롱이 많다는 결과(Hong, Lee, & 

Jang, 2019)가 있는 반면, 신체 폭력 경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Byun et al., 2009). 또, 폭력 

경험은 남녀 모두에서 우울 발생을 증가시키지만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Kim, 

2017),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가 자살위험으로 가는 경로에

서 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여성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볼 때(Ahn, Ahn, Park, & Shim, 2020), 폭력 피해

의 종류, 경험 정도,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성별 간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직장 내 폭력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

들은, 특정 직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거나 성별에 따른 폭력 

경험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직업 및 직종의 

특성을 넘어 폭력 경험이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

제를 유발하고, 성별에 따른 개인적인 영향력이 다를 수 있

음을 감안할 때, 더 많은 확장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폭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폭력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산재예방정책의 기초자료 수

집을 목적으로 다양한 노동환경을 조사하는데, 만 15세 이

상의 전국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환경조사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전체 취업자의 특성, 노동강도, 폭력/차별, 건강상태 

등 근로 환경을 조사한다.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하여 3

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2020년 6차 조사가 진행되었

다. 본 연구는 6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6차 자료 응답자는 

전국 만 15세 이상 취업자 50,538명인데, 20세 이상 성인 

50,38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웰빙도구

(WHO-5: Weill-Being Index)를 사용한 우울 여부이다. 이 

도구는 우울을 판단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벡의 우울 척

도(BDI), 해밀턴 우울척도(HDI)와 비교한 연구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Krieger et al., 2014). 

WHO-5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느낌을 6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5: 항상그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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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대부분 그랬다, 3: 2주의 절반 이상 그랬다, 2: 2주의 

절반 미만 그랬다, 1: 가끔 그랬다, 0: 그런 적 없다). 문항

의 점수를 합산하면 0~25점에 분포하는데, 점수가 낮을수

록 웰빙 수준이 낮다고 해석한다. 이 도구의 총점이 13점 

미만이면 우울 증상이 ‘있다’, 이상이면 우울 증상이 ‘없다’

로 사용하는데(Kim et al., 2010),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정

의를 활용하였다. WHO-5척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일

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Song, 2015).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910으로 높게 나타

나 종속변수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독립변수

근로환경조사에서 폭력은 정신적 폭력 4개 문항과 물리

적 폭력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적 폭력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언

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를 당했

는지이고, 물리적 폭력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을 당했는지이다. 

본 연구는 총 7개의 폭력 유형 문항을 활용하였고, 각 문항

에서 해당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을 부여

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우울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Bak, 

Chung, & Kim, 2024; Chung & Kim, 2021; Kim & Choi, 

2020)를 바탕으로 우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건강 상태, 교육 수준,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주당 근로시

간, 직장 규모, 근속기간, 직종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구

성하였다. 건강 상태는 ‘매우 좋다(1), 좋은 편이다(2), 보통

이다(3), 나쁜 편이다(4), 매우 나쁘다(5)’,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정의하였

다. 종사상 지위는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였

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인 40시

간 이하,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포함하여 41시간~52시

간, 휴일근로시간을 고려해서 53시간~68시간, 69시간 이상

으로 구분하였고, 직장 규모 또한 근로기준법 구분을 따라 

5인 미만, 5인~30인 미만, 30인~300인 미만, 300인 이상으

로 정의하였다. 근속기간은 1년 미만, 1년~10년, 11년~20

년, 21년~30년, 31년~40년, 41년 이상으로 하였고, 직종은 

한국표준직업준류에 따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폭력 경험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인구 사회학적 특

성을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과 폭력 경

험에 따른 우울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우울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성 23,668명, 여성 26,717명, 총 50,385

명이다. 연령은 전체 성별에서 60대 이상(26.7%)이 가장 많

았는데, 남성은 40대(22.2%), 50대(22.2%), 30대(19.2%), 20

대(10.0%) 순이고 여성은 50대(27.3%), 40대(21.2%), 30대

(15.3%), 20대(8.7%) 순으로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주관적 건강 상태는 매우 좋다고 응답한 남성이 

9.5%, 여성은 6.7%로 대체로 남성이 주관적 건강 상태를 긍

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종사상 지위는 전체 성별에서 임금근로자(65.3%)

가 가장 많았고,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25.2%),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6.3%), 무급가족종사자(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교육 

수준은 전체 성별에서 대학 이상(46.2%)이 가장 많았고, 고졸

(36.8%), 초졸 이하(9.2%), 중졸(7.5%) 순으로 성별 간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p<.001). 여성은 200만원 미만(45.3%)이 

가장 많았고, 200~299만원(33.7%), 300~399만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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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Unit: N(%)

Total
(n=50,385)

Male
(n=23,668)

Female
(n=26,717)  (p)

Age (year)

    20-29 4,690( 9.2) 2,360(10.0) 2,330( 8.7)

291.829
(.000)

    30-39 8,624(17.1) 4,539(19.2) 4,085(15.3)

    40-49 11,081(22.0) 5,420(22.9) 5,661(21.2)

    50-59 12,549(24.9) 5,263(22.2) 7,286(27.3)

    60+ 13,441(26.7) 6,086(25.7) 7,355(27.5)

Subjective health

    Very good 4,049( 8.0) 2,253( 9.5) 1,796( 6.7)

351.940
(.000)

    Good 28,960(57.5) 14,010(59.3) 14,950(56.0)

    Fair 14,331(28.4) 6,305(26.7) 8,026(30.1)

    Poor 2,794( 5.5) 992( 4.2) 1,802( 6.8)

    Very poor 160( 0.3) 57( 0.2) 103( 0.4)

Employment

    Self-employed with no employees 12,701(25.2) 6,233(26.3) 6,468(24.2)

1095.871
(.000)

    Self-employed with employees/ Business owner 3,167( 6.3) 1,851( 7.8) 1,316( 4.9)

    Regular worker·Employer 32,916(65.3) 15,433(65.2) 17,483(65.4)

    Unpaid family worker 1,601( 3.2) 151( 0.6) 1,450( 5.4)

Education

    Less than elementary school 4,671( 9.2) 1,340( 5.7) 3,331(12.5)

768.867
(.000)

    Middle school 3,798( 7.5) 1,749( 7.4) 2,049( 7.7)

    High scool 18,564(36.8) 8,703(36.8) 9,861(37.0)

    College + 23,270(46.2) 11,833(50.1) 11,437(42.9)

Income (10,000won)

    < 200 16,223(32.2) 4,713(20.9) 11,510(45.3)

5589.471
(.000)

    200~299 14,789(39.4) 6,215(27.6) 8,574(33.7)

    300~399 9,572(19.0) 6,080(27.0) 3,492(13.7)

    ≥ 400 7,354(14.6) 5,507(24.5) 1847( 7.3)

Workforce size classification

    < 5 23,584(46.8) 10,240(43.3) 13,344(49.9)

437.182
(.000)

    5~29 11,920(23.7) 5,438(23.0) 6,482(24.3)

    30~299 7,750(15.4) 3,971(16.8) 3,779(14.1)

    ≥ 300 7,131(14.2) 4,019(17.0) 3,112(11.6)

Occupational classification

    Management personnel 273( 0.5) 236( 1.0) 37( 0.1)

5654.834
(.000)

    Professionals & associate professionals 8,462(16.8) 3,896(16.5) 4,566(17.1)

    Office workers 8,020(15.9) 3,651(15.4) 4,369(16.4)

    Service workers 7,568(15.0) 1,750( 7.4) 5,818(21.8)

    Sales workers 7,660(15.2) 2,896(12.2) 4,764(17.8)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 fishery workers 3,989( 7.9) 1,898( 8.0) 2091( 7.8)

    Technicians & associate technical workers 4,197( 8.3) 3,258(13.8) 939( 3.5)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4,366( 8.7) 3,484(14.7) 882( 3.3)

    Low-skilled worker 5,850(11.6) 2,599(11.0) 3,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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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상(7.3%) 순이었지만 남성은 200~299만원

(27.6%)이 가장 많았고, 300~399만원(27.0%), 400만원 이상

(24.5%), 200만원 미만(20.9%) 순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

의 저소득비율이 높았으며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직장 규모는 전체 성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46.8%)이 가장 많았고,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직종의 경우 여성은 서비스직(21.8%), 남성은 전문

직 및 관련 종사자(16.55)가 가장 많았고,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주당 근로시간은 전체 성별에서 40

시간 이하(60.4%), 41시간~52시간(23.2%), 53~68시간

(12.4%), 69시간 이상(4.0%)으로 나타났고,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근속기간은 전체 성별에서 1년 이

상~10년 이하(58.9%)가 가장 많았고, 11년~20년(15.5%), 1

년 미만(12.7%), 21~30년(6.0%) 순으로 성별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p<.001).

2. 성별과 폭력 경험에 따른 우울 여부 비교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폭력 경험에 따른 우울 여부를 살

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자 중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는 7.1%로 나타났다. 비우울 집단에서 폭

력 경험이 있는 경우는 6.6%지만, 우울 집단에서 폭력 경

험이 있는 경우는 8.0%로 나타나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군에서 우울 경험 비율이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p<.001). 성별에 따른 우울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남성 우울

(34.4%), 여성 우울(34.6%)은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3. 폭력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라 우울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

해 폭력 경험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본 모형의 접합성은 전체 성별(=4531.153, 

df=36, p<.001), 남성(=2064.631, df=35, p<.001), 여성

Total
(n=50,385)

Male
(n=23,668)

Female
(n=26,717)  (p)

Weekly working hours

    ≤ 40 29,329(60.4) 12,961(56.9) 16,368(63.4)

256.816
(.000)

    41~52 11,278(23.2) 5,776(25.4) 5,502(21.3)

    53~68 6,025(12.4) 2,944(12.9) 3,081(11.9)

    ≥ 69 1,963( 4.0) 1,100( 4.8) 863( 3.3)

Employment duration (year)

    < 1 6,377(12.7) 2,679(11.3) 3,698(13.8)

666.845
(.000)

    1~10 29,699(58.9) 13,133(55.5) 16,566(62.0)

    11~20 7,821(15.5) 4,324(18.3) 3,497(13.1)

    21~30 3,043( 6.0) 1,875( 7.9) 1,168( 4.4)

    31~40 1,413( 2.8) 762( 3.2) 651( 2.4)

    ≥ 41 2,032( 4.0) 895( 3.8) 1,137( 4.3)

Unit: N(%)

No Yes Total  (p)

Violence

No 30,785( 93.4) 15,959( 92.0) 46,744( 92.9)
35.225
(.000)

Yes 2,163(  6.6) 1,386(  8.0) 3,549(  7.1)

Total 32,948(100.0) 17,345(100.0) 50,293(100.0)

Gender
Male 15,501( 47.0) 8,119( 34.4) 23,620( 47.0) .258

(NS)Female 17,447( 65.4) 9,226( 34.6) 26,673( 53.0)

<Table 2> Comparison of depression by gender and violenc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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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50,385)

Male
(n=23,668)

Female
(n=26,717)

OR 95% CI OR 95% CI OR 95% CI

Violence

     Verbal abuse 1.09 (0.99~1.21) 1.19* (1.03~1.38) 1.02 (0.89~1.16)

     Unwanted sexual attention 1.05 (0.82~1.32) 1.21 (0.84~1.75) 0.93 (0.68~1.27)

     Threat 1.14 (0.90~1.46) 1.07 (0.75~1.53) 1.21 (0.87~1.69)

     Insulting behavior 1.10 (0.95~1.28) 0.88 (0.70~1.10) 1.34** (1.09~1.65)

     Physical violence 2.30*** (1.56~3.34) 1.51 (0.89~2.56) 3.38*** (1.95~5.86)

     Sexual harassment 1.59** (1.21~2.08) 4.14* (1.24~13.77) 1.49** (1.13~1.97)

     Bullying/harassment 3.98*** (2.58~6.15) 4.72*** (2.38~9.34) 3.42*** (1.93~6.06)

Gender (ref. Female)

     Male 1.17*** (1.12~1.22)

Age 1.00 (0.98~1.03) 1.01 (0.98~1.03) 1.01 (0.98~1.04)

Education 0.88*** (0.85~0.90) 0.85*** (0.81~0.89) 0.90*** (0.86~0.94)

Subjective health 2.06*** (2.00~2.13) 2.07*** (1.98~2.17) 2.05*** (1.97~2.14)

Employment (ref. Self-employed with employees/ Business owner)

     Self-employed with no employees 1.17** (1.07~1.28) 1.16* (1.03~1.31) 1.20** (1.05~1.38)

     Regular worker·Employer 1.10* (1.00~1.21) 1.10 (0.97~1.26) 1.12 (0.97~1.29)

     Unpaid family worker 1.04 (0.90~1.19) 0.94 (0.65~1.37) 1.04 (0.87~1.24)

Income (ref. more than 400 million KRW)

     < 200 1.18*** (1.10~1.26) 1.22*** (1.10~1.35) 1.04 (0.94~1.14)

     200~299 1.00 (0.94~1.07) 1.15** (1.06~1.25) 0.82*** (0.74~0.90)

     300~399 0.91** (0.85~0.97) 0.10 (0.92~1.08) 0.74*** (0.66~0.83)

Employment duration (year) (ref. more than 41 years)

     < 1 1.05 (0.92~1.19) 1.08 (0.90~1.31) 1.01 (0.85~1.20)

     1~10 1.04 (0.93~1.17) 1.07 (0.90~1.27) 1.02 (0.87~1.19)

     11~20 0.99 (0.87~1.11) 1.06 (0.89~1.26) 0.93 (0.76~1.10)

     21~30 0.94 (0.82~1.06) 0.95 (0.79~1.14) 0.97 (0.80~1.16)

     31~40 0.93 (0.80~1.07) 0.96 (0.78~1.18) 0.91 (0.74~1.12)

Weekly working hours (ref. 40 hours or less)

     41~52 1.05* (1.00~1.11) 1.09* (1.02~1.17) 1.02 (0.95~1.10)

     53~68 1.29*** (1.20~1.38) 1.26*** (1.14~1.38) 1.33*** (1.21~1.47)

     ≥ 69 1.67*** (1.51~1.86) 1.74*** (1.52~1.99) 1.60*** (1.37~1.87)

Workforce size classification (ref.300 employees or more)

     < 5 1.18*** (1.09~1.27) 1.28*** (1.14~1.43) 1.06 (0.96~1.18)

     5~29 1.10** (1.03~1.18) 1.18** (1.07~1.30) 0.10 (0.91~1.10)

     30~299 1.16*** (1.08~1.25) 1.21*** (1.09~1.34) 1.08 (0.97~1.20)

Occupational classification (ref. Management personnel)

     Professionals & associate professionals 1.27 (0.94~1.71) 1.15 (0.84~1.56) 2.17 (0.88~5.38)

     Office workers 1.38* (1.03~1.86) 1.18 (0.86~1.63) 2.50* (1.01~6.19)

     Service workers 1.33 (0.99~1.80) 1.14 (0.82~1.59) 2.36 (0.95~5.85)

     Sales workers 1.26 (0.94~1.71) 1.14 (0.82~1.58) 2.16 (0.87~5.35)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 fishery workers 1.45* (1.06~1.97) 1.17 (0.84~1.65) 2.71* (1.08~6.76)

     Technicians & associate technical workers 1.43* (1.06~1.93) 1.26 (0.91~1.74) 2.29 (0.91~5.72)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1.39* (1.03~1.88) 1.20 (0.87~1.66) 2.38 (0.95~5.94)

     Low-skilled worker 1.47* (1.09~1.99) 1.28 (0.92~1.78) 2.58* (1.04~6.41)

-2LL 60,025.518 28,206.245 31,736.056

NagelKerke R2 .119 .116 .126

Notes. * p<.05, ** p<.01, *** p<.001 

<Table 3>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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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495, df=35, p<.001)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성별의 경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집단(OR=2.30, 

95% CI:1.56∼3.34), 성희롱을 경험한 집단(OR=1.59, 95% 

CI:1.21∼2.08), 왕따/괴롭힘을 경험한 집단(OR=3.98, 

95% CI:2.58∼6.15)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을 겪

을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보다 남성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

성이 높고(OR=1.17, 95% CI:1.12∼1.22), 교육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하면 우울 가능성이 약 0.875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0.88, 95% CI:0.85∼0.90). 건강 상태를 부정

적으로 한 단계 높게 평가하면 우울 가능성이 증가하고

(OR=2.06, 95% CI:2.00∼2.13),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보

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OR=1.17, 95% CI:1.07∼1.28)

와 임금근로자(OR=1.10, 95% CI:1.00∼1.21)가 우울 가능

성이 높았다. 소득수준은 4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200만

원 미만인 경우(OR=1.18, 95% CI:1.10∼1.26)에 우울을 경

험할 가능성이 높고, 300만원에서 399만원인 경우

(OR=0.91, 95% CI:0.85∼0.97)는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주당 근로시간은 41시간~52시간인 경우(OR=1.05, 

95% CI:1.00∼1.11), 53시간~68시간인 경우(OR=1.29, 

95% CI:1.20∼1.38), 69시간 이상인 경우(OR=1.67, 95% 

CI:1.51∼1.86)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모

두 우울 가능성이 높았다. 직장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

에 비해 5인 미만인 경우(OR=1.18, 95% CI:1.09∼1.27), 5

인~29인(OR=1.10, 95% CI:1.03∼1.18), 30인~299인

(OR=1.16, 95% CI:1.08∼1.25) 경우 모두 우울 가능성이 

높았다. 직종은 관리자에 비해 사무직(OR=1.38, 95% 

CI:1.03∼1.8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OR=1.45, 95% 

CI:1.06∼1.9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OR=1.43, 

95% CI:1.06∼1.9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OR=1.39, 95% CI:1.03∼1.88), 단순노무 종사자

(OR=1.47, 95% CI:1.09∼1.99)의 우울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성별을 분류하여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성

별에 따라 예측 변수가 상이하였는데 그 변수는 다음과 같

다. 언어폭력의 경우 여성의 우울을 예측하지 않았으나 남

성은 언어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OR=1.19, 95% CI:1.03∼

1.38). 모욕적 행위의 경우 남성의 우울을 예측하지 않았지

만 여성은 모욕적 행위를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OR=1.34, 95% 

CI:1.09∼1365). 신체적 폭력은 남성의 우울을 예측하지 않

았지만, 여성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OR=3.38, 95% 

CI:1.95∼5.86).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여성의 우울을 예측하지 않았으나 남성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OR=1.22, 95% CI:1.10∼

1.35). 반면 여성은 4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300만원~399

만원인 경우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OR=0.74, 

95% CI:0.66∼0.83). 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41시간~52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의 

우울을 예측하지 않았지만 남성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OR=1.09, 95% CI:1.02∼1.17). 직장 규모는 여성의 

우울을 예측하지 않았는데 남성은 300인 이상인 경우에 비

해 5인 미만인 경우(OR=1.28, 95% CI:1.14∼1.43), 5인~29

인(OR=1.18, 95% CI:1.07∼1.30), 30인~299인(OR=1.21, 

95% CI:1.09∼1.34) 경우 모두 우울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직종은 남성의 우울을 예측하지 않았는데, 여성은 관리자에 

비해 사무직(OR=2.50, 95% CI:1.01∼6.1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OR=2.71, 95% CI:1.08∼6.76), 단순노무종사자

(OR=2.58, 95% CI:1.04∼6.41)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Ⅳ. 논의

본 연구는 6차 근로환경조사의 성인 50,385명 자료를 

활용하여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직장 내 폭력 

예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직장 내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폭력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여성은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

희롱, 왕따/괴롭힘을 경험하면 우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남성은 언어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을 경험하면 우울 가

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폭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폭력은 일에 대한 의욕 감퇴, 분노 및 

불안, 불면 등 정신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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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 및 상황에서 폭

력을 경험하면 대인관계 불안이 촉발되고 불안은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Rugulies et 

al., 2012). 

둘째, 본 연구대상자 중 우울에 해당하는 남성은 

34.4%(8,119명), 여성은 34.6%(9,226명)로 성별간 유사한 

우울 경험률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증에 있어 성별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라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

에 있지만(Kang, Jeon, Hong, Jeong, & Hong, 2023), 남

자보다 여자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우

울장애 유병률 추이(2022년 기준 국내 남자 3.9%, 여자 

6.1%)와 다른 결과이다(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4).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은 우울 수준이 보고되는 선행연구와도 다른 맥락이므로

(Bak et al., 2024; Chung & Kim, 2021), 이에 대해 다양

한 관련성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본 연구 자료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우울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는 실업

자/비경제활동인구, 저소득, 저학력 등이 연구대상자에 포

함되어 있는데, 이때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 저소득, 저학

력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Kim, 2019). 경제활동 유무, 

소득, 교육 수준은 우울의 대표적인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Chung & Kim, 2021),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수준

이 낮은 것은 사회적 배제와 소속감 결여, 대인관계 축소와 

관련되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갖는다(Kim, 2022). 여

성에게 주어지는 돌봄 역할이 여성의 실업, 저소득과 관련

되어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아가 젠더화된 

빈곤으로 직결되어 우울 발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녀 모

두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

회적 활동을 한다면 남녀의 우울 경험률에 큰 차이가 없다

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우울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되었

고, 우울의 영향요인은 성별이 아닌 장시간 근로, 잦은 야

간 근무 횟수 등으로 확인된 바 있다(Park & Oh, 2018). 

즉, 우울 경험률을 결정하는 것은 성별보다 사회적·경제적 

활동 여부, 그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관계, 정서적 만족감

이고, 더불어 노동 환경 등이 우울의 주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우울에 취약한 유전적 요인을 가

지고 있다는 주장이나(Kendler & Prescott, 1999), 여성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

(Hanninen & Aro, 1996)와 대치되는 것이고, 여성의 사회

적 지위 및 활동을 존중하는 문화, 성별에 대한 평등이 남

녀 우울증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연구(Gimeno et al., 

2009)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셋째, 성별에 따라 폭력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여성은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

괴롭힘, 남성은 언어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이 영향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 유형이 성별

에 따라 다른 것은, 같은 언행이나 모욕감을 경험해도 성별

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Gu et al., 2020). 또한 이는 성별, 연령 등 개인적 특

성에 따라 직종에 차이가 있고 직종에 따라 가해지는 폭력 

유형이 달라진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Hong et al., 

2019). 남성과 여성이 조직문화를 다르게 인식하고 폭력에 

대한 반응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면(Choi,  Jun, 

& Lee, 2017), 남녀에게 다른 유형의 폭력이 가해질 수 있

고 같은 유형의 폭력이 가해지더라도 성별에 따라 달리 반

응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성별에 따라 미세하거

나 과소한 것부터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까지 다차원적임

에도 직장 내 폭력을 하나의 단위로 축소하여 보는 연구 경

향이 있다(Hyun et al., 2024). 수직관계에서 발생하는 직

장 내 폭력은 반복되고, 비가시적이며 폐쇄적인 특징을 갖

는데(Lee & Lee, 2014), 한국의 직장 및 조직문화는 집단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폭력을 ‘가르침’으로 오역하여 정

당성을 부여한다(Song & Kim, 2022). 정당성이 부여된 폭

력은 조직문화가 되어 ‘선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피해자, 

나약한 개인이라는 낙인의 연쇄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실례로 한국인들은 영국인들과 반대로 직장에서 괴롭히는 

행위자가 상사인 경우 가장 용납할 수 있다고 답한 연구 결

과(Seo, 2010)가 직장 내 폭력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 경

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성별과 폭력의 세부 유형에 따라 

폭력 경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Aizpurua, Copp, 

Ricarte, & Vázquez, 2021)에서 폭력의 유형을 해체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는 첫째, 우울의 주요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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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우울의 예측 요인으로 폭력 

경험을 도출하였다. 우울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

은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 교육 수준, 결혼상태, 사회

적 지지, 배제와 박탈 등에 초점을 두었고, 상대적으로 직

장 내 폭력을 포함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Bak 

et al., 2024; Chung & Kim, 2021), 본 연구는 우울의 영

향요인으로써 폭력 경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측면에서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

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

육, 5가지를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포함되었지만 다양한 폭력 예방을 다

루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 공공 기관 및 기업에서 통합폭력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성희롱, 성

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만 해당함으로써, 폭력 유형의 확장 

대신 ‘성’을 매개로 한 폭력, 폭력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직장 내 노동자는 언어폭력,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왕따/괴롭힘 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이는 우울을 결정

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성

인 우울의 원인으로 불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시한 바 있는

데(WHO, 2024), 이러한 맥락에서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동시에 승인된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직

장 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 경험을 감소시키

는 것은 근로자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실현 가능하며 실

효성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라 우울을 예측하는 폭력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건교육 측면에서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폭력의 세부 유형과 성별

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가령 프랑스는 성별에 

따라 폭력 경험 실태와 종류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관련

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고, 미국과 호주의 경우 

예방 교육 내용에 있어 따돌림, 욕설, 차별, 괴롭힘 등 다양

한 폭력 유형을 포함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Gu et al., 

2020). 근로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 다

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그 과정에서 젠더 특성

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폭력과 차별

의 구체적인 현황과 맥락을 반영한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

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효

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특정 직종이 아닌 전국 취업자를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타

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직장 내 폭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10년 이후 이른바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의 자살, 콜센터 노동자 감정노동 

및 갑질 피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기사화되었고(Kong, 

Choi, Han, Shin, & Kim, 2022; Song & Kim, 2022), 대

략 2017년 이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Hyun 

et al., 2024),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시행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직장 내 폭력에 관

한 연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이나 서비스직

을 수행하는 대상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Hyun et al., 

2024; Kong et al., 2022; Lee et al., 2021).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전국 성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폭력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므로,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

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 폭력이 우울 간 관계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없었다. 더불어 폭력과 우울 사이 인과관

계를 분명히 밝힐 수 없었으므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직

장 내 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볼 필

요가 있다. 둘째, 우울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주

거, 결혼상태, 사회적 관계 등을 연구 자료의 한계로 본 연

구에 포함할 수 없었다. 추후 우울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폭력 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밝히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직문화 및 특

성을 세밀하게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폭력 피해 또는 피

해 결과는 조직문화의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폭력 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탐색하였고, 이 관

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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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성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폭력 유

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별 특성

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향후 결혼상태, 주거 상태 등 다양한 우울

의 결정요인을 포함한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

한, 직장 내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폭력에 대한 개인 

인식과 사회 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직장폭력이 발생할 경

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적 장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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